
암세포 표적하여형광 신호내는 프로브 개발

종양은 급격하게 크기가 커지면서 혈액공급 및

산소 공급이 제한되는 고형 종양의 일반적인

특징인 저산소증(hypoxia) 상태가 됨. 지금까지

혈류 속도를 측정하거나 저산소증을 감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기존에

보고된 프로브의 단점으로 침투성이 떨어지거나, 

조직을 통한 광신호의 높은 산란 효과로 동물실험

및 임상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브는 정상조직에서는

형광을 내지 않고, 표적 종양 조직에서만 근적외선

형광신호가 20배 이상 선택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였으며, 저산소 환경에서 조직을 선택적으로

표적하며 빠르게 형광 신호를 발현하도록 개발함

개발한 프로브를 암세포 이식한 실험동물에

투여했을 때, 종양 부위에 선택적으로 축적되어

형광 신호가 크게 보이는 것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음

[그림1] 근적외선 형광프로브의원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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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종양마우스모델에개발한프로브를주사한후실시간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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